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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팬팬  얀얀  페페어어,,  차차별별화화는는  실실로로부부터터  시시작작한한다다..

  ((33))

화ㆍ합섬 (1), 타사와 컬레버레이션으로 부가가치를 높인다

이번 전시회에 처음으로 출전한 오미켄시는 풍부한 기능성 레이온 소재를 전하

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핵심이 된 것은 97.6(96℉)이다. 실제 레귤러

소재와 그 기능 소재와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험 기재를 준비하였다.

동 소재는 섬유에 어떤 온도에서 고체→액체→고체....의 상태를 반복하여 상변

화(고체로부터 액체 더욱이 기화로 변화하는 것)를 수반하는 물질 PCM(페이스

체인지 메터리얼)을 연입한 레이온이다. 이러한 PCM이 가지는 성질을 살려서 섬

유 주위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동 소재의 제일의 특징이다.

실험 기재 위에 97.6원단과 레귤러 원단을 놓고 손을 대면 레귤러 원단이 급격

하게 차가워지는데 대하여 97.6은 천천히 조금씩 차갑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에 참가한 내방객은 감탄한 모습으로 출전자의 설명을 열심히 듣는 장면을

많이 보았다.

또, 구라보와 컬레버레이션 소재로 중공사 스핀에어 타입의 키틴, 키토산을 연

입한 레이온 쿠라비온 30%/면 혼방 소재라든가 토스코와 컬레버레이션 소재로는

쿠라비온 30%/리넨 혼방 소재도 전시하였다. 요즈음 2년간에 타사와 몰두하여

추진할 수 있었다(岩切直彦섬유통괄사업부 원사판매부차장)고 타사의 방적 기술

도 빌려옴으로써 기능 레이온을 한층 시장에 넓혔다고 생각하였다.

모리린은 구라보와 공동 개발한 뱀부 레이온 “凜竹”을 베이스로 다양한 원사를
개발 면과 뱀부 레이온의 중공사 “凜竹 스핀에어”, 양모를 뱀부 레이온에 넣은
이층구조사 “凜竹루나파”, 뱀부 혼용한 컴퓨터 슬러브로 표정을 부여한 “凜竹웨이
비 매직”의 3종류를 내 놓았다. 모두 아우터 용도를 예상한다.

그러한 모리린으로부터 리오셀의 공급을 받은 유니치카는 예로부터 정평이 있

는 이층 구조사 “펄퍼” 타입에 심사에 양모, 초사에 이오셀을 사용한 “에스퍼 R”
을 개발하였다. 또, 같은 펄퍼 타입에 심사로 폴리젖산(PLA)에 의한 생분해성 섬

유 “테라맥”을 사용한 원사도 발표하였다. 면으로 둘러 싼 것으로 “테라맥의 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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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내열성의 약함을 억제하고 가공하여 사용하기 쉬운”(彦坂芳郞텍스타일영
업부 원사 G과장)소재로 마무리 하였다.

리오셀 KF는 원면을 가교처리 함으로써 피브릴을 억제한 원사이다. 레귤러 타

입과 원단 비교(20회 세탁한 경우)에서는 그 차이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원단

견본도 준비하였다. 논포르말린 대응이라고 하는 점에서 환경에 배려한 소재로써

어필한다.

화ㆍ합섬 (2), 복합화를 추진하는 재생 섬유

형상 변화사 “불가사의 사”라든가 캐미드리 섬유로 화제를 모은 新內外綿은 텐
셀 소재로도 시장 확대를 노렸다. 텐셀, 캐시미어 혼용 “셀룰라나” 등 텐셀과 수
모의 혼방 소재를 매년 확충하여 왔다. 내방객이 흥미를 가진 것은 텐셀, 밍크 혼

합한 원사이다. 역시 밍크라고 하는 타사에는 없는 진귀한 차별화 원료가 주목을

모았다. 노송나무로부터 추출한 노송나무 티올을 레이온에 연입한 “히노키오”도
타사에는 없는 소재이다. 동업 타사도 新內外綿의 부스가 인기가 있어 방적 관계

자의 모습이 동사의 부스에 많이 나타났다.

퍼플 색조를 베이스로 한 제품으로써 전시가 선명하였던 豊島 부스에는 텐셀

소재가 몇 가지 있었다. 豊島 브랜드인 “셀라이트”는 아크릴 40%, 텐셀 60%의
이층구조사이다. 실의 심부분에 아크릴, 피부에 닿는 커버링 부분에 텐셀을 가지

게 함으로써 피부 촉감이 좋고 가볍고, 따뜻함이 있고 주름이 생기기 어렵다.

“T.X”는 텐셀에서도 논피브릴의 “A-100” 타입을 사용하였다. 특수 방적으로 컴
팩트사와는 다른 잔털이 누워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에 이르기까지 직결된 제

안으로 많은 내방객이 출전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抄纖絲(종이 실)의 항목으로 소개한 가와보 섬유(岐阜市)는 소모 방적에서의 특

수 복합사의 생산을 주로 한다. 이번 전시회 텐셀 복합사를 많이 내 놓았다. 텐셀,

리넨, 라미의 3자 혼방 소재는 소로 스펀 기술을 활용하였다. 사이로 스펀 기술

로 동 3자 혼방 소재와 라이크라를 조합시킨 스트레치 소재도 발표하였다. 모두

여성용이 중심이다.

또, 특허를 가진 “리버로프트” 기술은 압입 방식으로 장섬유에 권축 가공을 실
시하여 종래의 가연 방식에 비하여 꼬임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스프링 상이 아

닌 톱날상의 치밀한 권축 웨이브가 특징이다. 최근에는 폴리에스터를 리버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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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여 연필이나 매직 펜의 끝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의 폭도 넓어져 간다. 리

버로프트 가공기는 12대인데 모두 손으로 만든 오리지널 기계이다.

같은 소모 방적인 豊島紡績(岐阜縣 安八郡)은 구주에서 비스코스 원착 솜을 사

용한 100%실인 파렛, 울 혼방사 브릴리안트, 라미 혼방사 티아플과 그의 슬럽사

티아플 슬럽 등의 복합 소재를 보유한 홀가멘트기로 제품을 만들어 전시하였다.

다운 스트림 관계자에게 제품으로 전시는 실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판

단 기준이 된다.

전시한 소재는 모두 원착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염색 비용을 억제할 수 있기 때

문에 통상의 염색사보다도 가격 설정이 구하기 쉽게 된다. 10∼15색 서리 내림의

스톡 전개인 점도 단납기 소로트의 면에서 매력적이다. 물론 바이오더로 어렌지

할 수도 있다.

 의장사, 라메사 등, JY는 금후의 섬유업계를 점하는 지표

산지, 一宮市에서 참가한 山田商店은 “팬시와 팬시 복합”이라고 하는 테마를 걸
고 다양한 의장사(팬시얀) 끼리인 연사를 전시하였다. 처음 출전한 “尾州산지만이
아니라 다른 산지와도 몰두하고 싶다”고 山田廣 전무는 말한다.

작년에 출전하여 실제 상품 판매로 이어졌다고 하는 小笠原(愛知縣 尾西市)은

PTT섬유 “소로텍스”를 사용한 정방교연한 의장사를 내 놓았다. 山內昭喜 취제역
기획, 영업차장은 “尾州산지에서도 면 소재를 사용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면소재를 사용한 의장사의 개발도 추진한다.

大廣(岐阜縣各務原市)의 奧村弘行 대표는 전번 전시회에서 “인테리어, 잡화에도
의장사의 용도가 개척되었다”고 출전 효과를 실감한다. 이번 전시회 직물에 “하
이그레이드한 요철감을 내는”듯한 태번수 중심의 의장사를 전시하였다. 관련 회
사의 홍콩에 본사를 두고 南福時裝은 일본에 재고를 가지고 의장사를 전개한다.

福建省에는 일본제 더블 트위스터, 커버링기 등의 설비를 가지고 품질의 안정성

에는 자신을 나타낸다.

고품질이나 고감도의 팬시 얀을 내놓은 近藤(一宮市)은 아크릴 장섬유 “실파론”
의 광택을 살린 나일론과의 복합 랏셀 몰사 “AY0505”라든가 염색 구분할 수 있
는 양모, 아크릴, 나일론의 노트 얀 “캔디” 등 특색있는 소재를 구비하였다. 레이
온, 나일론, 아크릴의 시리즈인 “시리아스”는 광택있는 스럽사로 멜란지 염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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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 인기를 모았다.

몰사로 특화한 소재를 많이 내 놓은 伊高연사(愛知縣江南市)는 數珠 몰사가 커

튼용으로 최근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폴리에스터인 “E컬러 테이프”사는 문자 그
대로 테이프상으로 연사하여 사용한다.

라메사에서는 전번 전시회부터 출전한 協和(京都市)와 이번에 첫 출전한 麗光

(京都市)이 참가하였다. 協和는 상해의 “스핀 엑스포”에서도 전시한 “코젯”, “에스
터”는 나일론 라메사로 모두 색사로 전개하였다. 논포르말린으로 안심이다. 또,
녹이 슨듯한 둔한 광택감이 특징인 “아비가일”은 횡편 용도로 전개하는데 가방,
벨트 등의 자재용으로 확대 판매를 강화한다.

麗光은 후염 라메사 “라메세션”시리즈를 어필하였다. 풍부한 컬러 베리에이션과
소프트한 피부 촉감, 소로트의 수주가 가능하다. 에코텍스 규격 100에 준거하여

논포르말린으로 환경에도 배려한다. 해외로부터의 거래가 늘어나 수출하고 있다

고 한다.

東洋産業(岐阜縣安八郡)은 전번 전시회에 이어서 세계 최초의 가염 고기능 폴

리프로필렌 “폴레핀”을 전시하였다. 스포츠 메이커나 아웃도어 메이커에 채용이
결정되어 확대 판매가 추진 중이다. 더욱이 이너 등의 용도 개척을 위하여 방적

사를 현재 개발 중이다.

대략적으로 살펴 본 JY의 개황이지만 출품사 각각이 자신을 가지고 소재를 내

놓아 전번 전시회에 비하여 일단 내용 있는 전시회였다. 첫날은 대설로 내방객이

적었다는 점, 날이 갈수록 내방객이 늘어 3일째인 마지막날에는 1,500명이 넘을

정도로 성황이었다. 출전 기업 중에는 수뇌들이 방문하여 자사 부스의 상품을 어

필하였다. 주최자인 一宮 지장산업 패션 디자인 센터(FDC)만이 아니라 출전자도

이러한 JY를 성황리에 끝내려는 감이었다. 그러나 아직 JY는 구주나 중국의 실

전시회에 비하여 규모는 적어 일본의 섬유 산업이 복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지

금, 참으로 업계가 활성화하고 있는 가의 지표가 금후 JY의 추세로 나타나는 것

은 당연하다. 

 (출처 : 日本纖維ニュ-ス)


